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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 plane

부유하는 벽

수직으로 무수히 정렬된 가느다란 실크실은 공간을 나누고 경계를 짓지만 

이 희미한 벽이 만드는 공간의 경계는 모호하다. 공간 내부로 스며드는 바

람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실과 실 틈으로 흐르고, 경계와 비경계 사이 어

느 지점의 공간을 만든다. 벽은 애매한 투명의 영역에서 응시와 투과의 선

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블라인드성/blindness‘ 즉, 맹목성은 점차 내부와 

외부 사이의 그 어떤 곳, 신화적 차원의 풀밭 위에 떠있다. 가느다란 실선 위

를 빛이 비추고 지나갈 때 매달린 접촉면은 일종의 투영을 맞는 막이 된다. 

빛은 그 너머로 비춰지고, 그것은 또 다른 막에 던져진다. 이 막은 공기의 흐

름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고 시간을 머금고, 빛을 투과하며 실재와 허구

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 '사이 공간'과 '사이 시간'을 불러낸다.  

평면을 의미하는 ‘plane/막’이라는 단어는 여러 차단 장치들-블라인드, 가

림막, 커튼, 망, 울타리 등-을 떠올리게한다. 나는 르 꼬르뷔제가 ‘막’이라고 

지칭한 타피스트리를 상상한다. 풀밭 위에 수직으로 드리워진 타피스트리

는 마모되고 헤져서 간신히 막의 형태를 인지할 정도의 경사만 남아 있다. 

이 막은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텐트의 덮개이기도하고, 원시의 오두막에 쓰

였던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펠트천이기도하다. 

누에의 분비물로 뽑아낸 실크 실은 현전의 상징일 수도 있고, 나를 대상화

하는 물질일 수도 있다. 이 불편한 물질로 벽을 쌓고 희뿌연 광택의 일루젼

을 만든다. 

부유하는 벽/ floating plane 

raw silk thread, acrylic. variable installation. 2020 



장식의 흔적

이 작업은 지난 여름 협재 캠핑장에서 설치했던 ‘고치를 짓다’ 작업의 

확장과 변주이다. 세 그루의 나무들 사이를 반복적으로 돌아가며 명주

실로 감쌌던 작업은 기둥과 섬유라는 최소의 요소들로 ‘구축성’을 표현

한 것이다. ‘장식의 흔적’은 실을 둘러 공간을 만들었던 과거의 덩어리

감이 기둥이 없어지며 상실되고 기둥을 둘렀던 실선의 흔적만 남아 있

다. 

고트프리드 젬퍼가 말한 구조의 잔재가 장식의 요소가 되어, 내가 만

든 벽과 구조물은 오래 끓인 생선이 가시만 앙상히 남아있듯, 유동의 

‘구축성’의 벽은 흔적만 남아 벽의 실체는 증발하고, 흔적은 장식이 된

다. 마치 무대막 같은 시각적 잔상만 남아있는 장식적인 구조물은 기

둥은 사라지고 박자감 있는 율동의 선만 남는다. 시계는 모호하고 빛

과 공기, 소리, 냄새를 통과시킨다. 

오래도록 폐허나 다름없었던 전분공장은 야생의 정원을 가진, 외부와 

내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동력기가 돌아가는 공간의 율동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교차한다. 여행객들이 스치듯 머물고, 다시 떠나는 곳

에서 정주와 유목의 의미는 혼란스럽고, 오히려 원주민은 유목적 존재

로 비춰진다. 어찌 보면 이 공간 자체가 유목의 공간을 표상한다. 이곳

에서 부유하는 구조물을 소개한다. 

장식의 흔적/trace of decoration 

artificial silk. variable installation. 2020 



floating plane

Aligned fine lines divide and define space, but the boundaries of space created by this faint wall are vague. The wind permeating space flows through the 

threads like inhalation and exhalation of breath, creating space at a point between the boundary and the non-boundary. The wall lies on the line of gaze 

and transmission in a vague transparent area. ‘Blindness' is floating somewhere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ver the grass of the mythical 

dimension. When light shines on a fine solid line and passes by, the suspended contact surface becomes a kind of projection film. The light shines beyond 

it, and it is thrown into another curtain. This membrane gently shakes to the flow of air, holds time, transmits light, and calls into existence 'space between’ 

and 'time between’ where reality and figment are not easily distinguished.  

The word ‘plane/membrane’, which means plane, reminds me of several blocking devices-blinds, screens, curtains, nets, fences, etc. I imagine the tapestry 

that Le Corbusier referred to as the 'film'. The tapestry hung vertically on the grass is worn and frayed, leaving only warp threads that barely recognize the 

shape of the membrane. This membrane is also a very light and soft tent cover, as well as a felt fabric made of animal hair used in primitive huts.

The silk thread reeled off from silkworm secretions may be a symbol of the presence or a substance that objectifies me. This inconvenient material builds 

walls and creates illusions of pale luster.  

trace of decoration

This work is an extension and a variation on the ‘build a cocoon’ work installed at Hyeopjae Camping Site last summer. The work that was repeatedly 

wrapped in raw silk thread, rotating among the three trees, expresses the 'tectonic' with minimal elements such as pillars and fibers. In the ‘traces of 

decoration’, the sense of mass of the past that made the space around the thread disappears as the pillar disappears, and only the trace of the solid line 

surrounding the pillar remains. 

The remnants of the structure described by Gottfried Semper become elements of decoration, and as the walls and structures that I made are like long-

boiled fish with only thorns left, the ‘tectonic’ wall of the flow remains only traces, the substance of the walls evaporates, and the traces become 

decorations. In the decorative structure, where only visual afterimages like a stage curtain remain, the pillars disappear and only the rhythmic line of rhythm 

remains. The clock is vague and allows light, air, sound, and smell to pass through.

The starch mill, which has long been abandoned like a ruin, is a space where the outside and the inside coexist with a wild garden. The space of the 

movement where the engine is running is where the times in the past and the present intersect. The meaning of settlement and nomadic trees is 

confusing in the place where tourists pass by and leave again, and indigenous peoples are seen as nomadic beings. In a way, this space 

itself represents a nomadic space. Here are some of the structures that floa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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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 벽_에 관한 생각

창 너머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간 후 오래도록 상실감을 느낀다. 나는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 태풍이 그 나무의 잔가지들을 모두 솎아냈을 때 나

는 속이 후련했다. 나무도 묵은 때를 밀어버린 것처럼 홀가분했을 텐데...

이웃들에게 그같은 감정을 쏟아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서운함이 여

전하다.

집 근처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공간은 그 시간만큼 흔적을 새겼다. 공간 

속 식민지 시대의 동력 장치는 시간을 회상시킨다. 바닥 돌 틈으로 올라온 

초록은 여름에 들어서며 무성해지고 이 퇴색한 용암 위에 초록의 덮개를 

깔았다. 안은 바깥을 불러들이고, 인공적인 것은 야생의 것에 매료된다. 곰

팡내 나는 오래된 집은 새 카펫을 위한 낯선 무대이다. 삭막한 땅 위 노쇠

한 공간은 풀과 나무를 들이고 나는 다시 그 안에 희뿌연 벽을 세운다. 벽

은 집를 위한 최소한의 단위이다. 원래 있던 집의 서까래는 내 희미한 벽

을 지지해 주는 기둥이 되고, 누에가 뽑은 탄력 있고 광택 나는 분비물은 

이 골조에 기대어 벽을 차곡차곡 늘려간다. 

천창의 햇빛은 하늘거리는 벽을 지나친다. 햇빛은 다시 집 속의 집, 그 안

의 풀을 키운다. 공간은 안과 밖을 반복하고, 이 반복은 복제가 아닌 차이

가 있기에 생명을 지녔다. 

스쳐 지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나무에 대한 향수에 동의를 구

한다.

작업1   희미한 벽_견사, 아크릴, 테이프_가변설치_2020

        설치 장소: 앤트러싸이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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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를 짓다/build a cocoon

raw silk thread, recycled paper box. 250×210×300cm. 
2020

*협재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

고치를 짓다_에 관한 생각

날것 그대로

작업은 집 앞 화단에서 수령이 6~70년은 족히 되었을 거대한 나무가 잘려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무도 풀도 버려진 공간도 그것들이 거쳐 온 시간을 담고 있다. 나무는 어

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사적인 것이 되었다. 내가 작업을 생각하고 작

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사적인 어떤 순간에서 비롯되고, 소소한 감정들

의 조각조각이 나열되고 그것들이 모여 작업의 전체를 구성하고 온전한 

나의 내면과 마주한다.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나는 내 작업에 날것을 끌어들이고 싶었다. 내 작업

이 야생의 공간으로 나서는 것일 수도 있다. 

작업실 밖 세로로 단단히 박혀있는 나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골조’가 되

고, 분비물로 뽑아낸 긴 실로 이것을 감싸 ‘벽 plane’을 만든다. 

작업 안으로

많은 나무들 중 특별히 세 그루를 골라 나의 ‘고치’를 짓는다. 세 개의 골조

들 주위를 한 방향으로 돌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아주 주의 깊고 조심스럽

게 명주실로 촘촘히 감싼다. 흐릿하게 점유된 이 공간은 물리적으로 경계짓

기가 분명하지만 시각적으로 모호하고, 방어적이지만 연약하다. 

‘양가’의 혼령에 점유된 이 작은 사적 공간은 있지만 없다. 골조를 감싼 가느

다란 가로선은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다. 

작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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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knit head gear_wool, silver button(work by Hyejung. Sin)_knit, dyeing_27×42×13cm_2019 
                                        (작업의 은단추는 장신구작가 신혜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hard knit2_wool_knit, dyeing_27×42×13cm_2019 
hard knit1_wool_knit, dyeing_32×40×14cm_2019



# 2019 낮을 잇는 달(산지천 갤러리, 제주)

확장_다래나무, 아크릴_가변설치_2019

경계_부이, 울_가변설치_2019

neck warmer_울, 베개_가변크기_2019

휴休 take a break artificial human hair, latex pillow, machine knitted 

wool, variable size, 2016

다시 돌아올 여행을 떠난다_머리카락, 울, 베개_140×100×60cm_2019 neck 

warmer_울, 베개_가변크기_2019



  흔적 따르기 tracing trace    

                  2019 1.25 – 2.3 / 대구 예술발전소

  전시는 공간은 가볍고 거대한 구조물로 채워진다. 거꾸로 세워진 국기 깃대에는 호일담

요가 담장을 만든다. 금빛의 반짝임은 어떤 종류의 힘과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 반짝

임은 지극히 싸구려스럽기도 하다.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 향하는 배타성은 쉽

고도 가볍다.

  전시의 작업은 호일 담요, 넝쿨 줄기, 부이, 짐볼, 가발, 등이 사용된다. 이런 재료들이 재

구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건축적인 공간들은  비영속성, 우연성 및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 오브제들은 최종 제품/found object이며, 이들의 결합은 가변적이어서 그것이 존재

하는 공간과 관련하여 다시 재구성된다. 작업은 계획되었지만, 어느 정도 즉흥적이며 연

극적이다. 구축성과 공간과 시간에 대한 관계 사이의 추상적 긴장감은 비정주성을 은유한

다.

     노마디즘은 작업에 녹아든다. 비정주성을 상기시키는 found object들은 정주적 결과

를 찾아 나서지만 불안과 모호함은 늘 내포되어 있다.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작업은 여러모로 중간 지점에 존재한다. 비정주성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모으고, 가변적

이고 구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주를 향한 행위이고, 니트를 짜고 바느질하면서 예

술과 공예의 미학을 합성한다. 발견된 물체는 ‘공예품’과 ‘예술 물체’의 경계에서 교차한

다. 

    추상과 재현, 질서와 무질서, 수학적 규칙과 우연, 조각과 공예라는 다층적 차원에서의 

상호 모순적인 양상의 정체를 고정할 수 없는 작업의 결합은 모호한 부조리(absurdity)의 

공간을 만든다.      -작가노트



⓵국가란 무엇인가? 호일담요, 국기봉 2019

⓶Folded skin latex, wool, 260×120×10cm 2018 

⓷기념비적이거나 기념비적이지 않은 buoy, fishing net, flowerpot, zym ball, wool, 280×45×45cm 2016-2017

⓸모르스 부호 다래넝쿨, 아크릴, 머리카락 가변설치 2019











# 2017 ‘tectonic squaresⅡ’ (김창열 미술관, 제

주)
























































































